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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정복 시장, 도시철도 안전사고 재발 않도록 철저한 점검 지시  

- 84개 승강기 사업자 특별점검, 3,052개 에스컬레이터 조사도 -

인천광역시는 8일 발생한 도시철도 안전사고와 관련해 유정복 시장이 

다중이용시설의 안전 점검을 더욱 철저히 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고 

밝혔다.

이날 오전 8시 20분경 지하철 분당선 수내역 2번 출구 상행 에스컬레

이터가 멈춘 후 역주행하면서 이용객 1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

다. 이어 오후 1시경 인천도시철도 2호선 운연역에서 남동구청역 구

간에서는 전동차 운행이 18분 가량 중단돼, 현재 인천교통공사는 정

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.

이와 관련해 유정복 시장은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의 승강장과 에스

컬레이터, 지하철 운행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할 것을 긴급 주

문했다.

우선, 시는 지난 5월 1일부터 84개 승강기 사업자(유지관리 51, 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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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·수입업 33)에 대한 정기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, 오는 

9일부터 23일까지는 이들 승강기 사업자에 대한 특별점검을 추가로 

실시해 불량부품 사용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. 또 도시철도, 백화점 

등 3,052개 에스컬레이터에 대해서는 군·구와 함께 실태 점검도 실

시할 계획이다. 아울러 승강기 관리주체가 월 1회 이상 자체 점검 결

과를 입력하는 승강기 안전종합정보망 입력 사항도 조사해 자체 점검 

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. 

한편, 인천교통공사는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 

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.

유정복 시장은 “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은 작은 사고가 큰 피해로 

번질 수 있는 만큼, 이들 시설에 대해서는 항상 긴장감을 갖고 안전

에 대비해야 한다”며, “시설 곳곳의 안전시설에서 조금의 위험요소

도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반복해서 점검함은 물론, 사고원인을 철

저히 파악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달라”고 지시했다.

<관련사진> 지하철 등 현장 안전점검 사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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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관련사진> 

 

▲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6월 7일 지하철 공사장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.

▲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지난해 11월 6일 인천지하철 2호선 객실 밀집도를 점검하
고, 운연차량사업소에서 인천교통공사 관계자에게 전동차 안전점검 등에 대한 설명을
듣고 있다.


